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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본 연구는 국내에서 육성된 감자 전분을 산업소재로서의 이용 다양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감자 품종별로 전분

을 추출하여 이화학적 특성을 관찰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시험에서 사용한 감자 품종은 골든볼, 골든에그, 다미, 대광, 대백, 대서, 서홍, 수미, 아리랑1호, 아리랑2호, 하령 품종으로 국

립식량과학원 강릉 시험포장에서 2020년 6월에 수확한 것을 실험에 사용하였다. 품종별 전분을 추출한 후 수율, 입자크기, 아

밀로스, 저항전분, 호화특성을 분석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감자 품종별로 전분을 추출한 결과 다미가 12.68%로 가장 높았으며, 서홍이 7.07%로 가장 낮은 전분 수율을 보였다. 감자 전

분의 입자크기는 29.85～46.18 μm로 서홍이 가장 작은 반면 다미의 전분 입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 아밀로스 함량 분석 

결과, 39.51～46.68% 범위로 나타났으며, 수미가 39.51%로 아밀로스 함량이 다른 품종에 비해 낮았다. 감자 전분의 품종별 

가용성 및 저항전분 함량은 가용성 전분은 8.97～18.32%, 저항전분은 대백이 57.55%로 가장 낮은 반면 아리랑2호가 79.89%

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. 호화 점도 특성을 분석한 결과, 최종점도와 최저점도 차이를 나타내는 값인 치반점도가 아리랑2

호가 –509.61 RVU으로 가장 높았으며, 아리랑1호가 –837.58 RVU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. 치반점도는 전분의 노화와 연

관이 되며 값이 높을수록 노화진행속도가 빠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. 치반점도 값으로 볼 때 아리랑1호가 산업적 소재로서의 

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감자전분 산업소재로서 보다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

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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